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 CI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우리의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CI가 포함되어 있어 큰 위험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CI는 유일무이한 나의 온라인 주민번호입니다 
 
2024년 모두투어, 2025년 롯데카드, 2026년 티빙과 CJ ONE … CI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CI와 주민번호가 짝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CI는 국민의 표준식별번호인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국가가 정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88자리 디지털코드로 변환한 것입니다.  
즉 CI는 주민번호처럼 사람마다 고유하며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 신원 특정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CI가 언제 생성되었고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예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CI를 ‘필수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고 제휴사와 공유하기 위하여 CI를 필수적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I는 결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CI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정보주체를 위한 편의가 아니며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편의일 뿐입니다. 예컨대 티빙 서비스의 본질은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 제공에 CI가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I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보십시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나 그 조합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처럼 평생 변하지 않으면서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막대한 표준 국민식별번호를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국민식별번호는 비밀로 취급되고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만 기업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CI를 처리하다가 급기야 
유출시킵니까?  
변하지 않는 CI가 유출되면 평생에 걸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들입니다. 
 
국가는 CI 유출 사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한때 주민번호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단골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출이 계속되던 끝에 
주민번호는 최근에서야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이 금지되었고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CI도 온라인 주민번호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CI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유출 피해자의 CI를 즉각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CI 수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조사하고 CI 
변경을 원하는 사람의 CI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하게 CI를 수집하지 않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를 폐지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를 개인정보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대규모 CI유출 사고로 향후 어떤 피해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이 CI 제도를 자기 이용자를 식별하고 기업들간에 
제휴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만큼 저절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다발 민원제기로 CI 대책을 요구합시다! 
 

▶️ CI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 넣기 
●​ 민원 넣을 곳: 국민신문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대상기관(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목소리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나의 민원 공개”는 “예”로 표시해주세요! 
●​ 민원내용(예시) 

 

민원제목: CI 유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1)​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유출시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 유출 기업들이 CI의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십시오! 

3)​ 유출된 저의 CI 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장기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낳는 CI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그림 보고 따라하기)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tx=20260618124852026_5000000109_e9394562-0c99-4414-a1f0-845341358365&acrValues=3&endPoint=/nep/pttn/gnrlPttn/PttnRqstWrtnInfo.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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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 유출기업에 CI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직접 요구할 
분은 다음 절차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기업 민원 넣을 곳: 인터넷서비스의 1:1 고객센터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예) 티빙의 경우: https://www.tving.com/help/qna 

●​ 민원 내용: ※본인확인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사 이용자 OOO 입니다 (아이디:  ) 
귀사가 수집하여 처리중인 저의 CI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하거나 그 처리를 
정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만약 CI정보 삭제 또는 처리정지가 거부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제안단체에 문의 메일을 주세요! 

 

인터넷 기업들이 CI를 필수정보로 수집하였다가 대규모로 
유출시키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이 이상한 CI 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6월 
 
제안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문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ontact@digitaljustice.kr 
 

https://www.tving.com/help/qna
mailto:contact@digitaljust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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